
S A N
S A N은 S M에 A N을 혼합해 강도를 보강하고 내화학성을 첨가한 것으로 G P P S보다 물성이 우수해

용도가 다양하나 가격이 비싸 수요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.

S A N의 국내 수요는 9 3년 1만4 0 0 0톤이었으며 9 4년에는 2만톤 내외로 약 1 4 %의 증가율을 보였다.

9 5년들어 국내 생산기업이 신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내시장보다는 수출용 등의 고품질 시장을

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

국내 S A N시장은 L G화학과 제일모직이 양분하고 있다. LG화학은 9 5년 상반기중 3만톤을 증설할

예정이며, 제일모직은 현재 4만톤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A B S쪽에서 6만톤 증설에 들

어갔다.

미원유화도 3만톤을 증설하고 있는

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이러한 증설은 S A N이 P S와

PMMA, PC의 틈새에 끼어 현상태로

는 상업성이 떨어져 고품질을 요구하

는 유럽지역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라

는데 근간을 두고 있다.

국내에서는 S A N이 주로 일회용 라이

터에 가장 많이 쓰이며 상용차, 축전

지 및 밧데리케이스 등에 널리 사용

된다.

또 투명성과 강도가 요구되는 믹서기

등과 같은 가전제품에도 이용되고 있

으며 최근에는 가전제품의 대형화로

냉장고 등에 쓰이던 P S는 강도가 약해 비싸지만 강도가 좋은 S A N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

고 있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

S A N은 A N의 성질에 따라 다소 노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고급소재에는 맞지 않아 고급제품에는

이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투명성이 더 좋은 P M M A나 P C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.

S A N의 가격은 9 4년초 톤당 9 5만원이었으나 9 4년말에는 1 2 0만~ 1 3 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는 AN 및

S M의 가격인상이 원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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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 A N의 판매현황( 1 9 9 4 ) (단위 : M/T)

L G화학 제일모직

생산능력

판매

4 0 , 0 0 0

3 5 , 0 0 0

3 0 , 0 0 0

2 5 , 0 0 0

2 0 , 0 0 0

1 5 , 0 0 0

1 0 , 0 0 0

5 , 0 0 0

0


